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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기 후 과

과 장 안 용 모
사무관 우 종 택 062-720-0427

2013. 8. 23(금) 10:00 (총14매) 즉시

2013년 가을철 기상전망

9월에는 더운 날이 많겠고,

11월에는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9월

－ (상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중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하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0월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1월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태풍 

－ 가을철(9~11월) 태풍 발생개수는 9~12개 정도로 평년(10.8개)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

※ 첨부 : 2013년 가을철 기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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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여름철 기상특성 및 장마

1. 여름철(6월 1일~8월 20일) 기온과 강수량

○ 여름철 평균기온은 25.5℃로 평년(23.8℃)보다 1.7℃ 높았음.

－ 6월 평균기온은 22.4℃로 평년(21.3℃)보다 높았고, 7월에 26.6℃로 평년(24.7℃)보다 높았으며,

8월에도 28.6℃로 평년(26.3℃)보다 높았음.

○ 여름철 강수량은 320.8㎜로 평년(644.9㎜)대비 50%로 적었음.

－ 6월 강수량은 87.7㎜로 평년(206.5㎜)보다 적었고, 7월에 209.6㎜로 평년(275.3㎜)과 비슷하였으며, 8월

에는 23.6㎜로 평년(163.7㎜)보다 적었음.

[그림 1] (좌) 여름철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평년비 분포, (우) 일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시계열(2013.6.1～8.20)

+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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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철 특이기상 및 장마분석

○ 높은 기온

－ 6월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밤 동안 최저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기온이 많이 올랐음.

－ 7월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평년보다 확장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열대야와 폭염이 자주 나타났음.

   ※ 여름철(6.1~8.20) 평균기온은 25.5℃('73년 이후 최고 1위), 최고기온은 29.7℃('73년 이후 최고 2위), 최저기온은 

22.4℃('73년 이후 최고 1위)를 기록함.

   ※ 여름철(6.1~8.20) 광주․전남지방 열대야일수는 21.6일('73년 이후 최고 2위)을 기록함.

   ※ 여름철(6.1~8.20) 광주․전남지방 폭염일수는 15.0일('73년 이후 최고 2위)을 기록함.

○ 가장 길었던 장마

－ 남부지방 장마는 6월 18일에 시작하여 8월 2일에 종료되었음.

   ※ 남부지방 장마기간은 46일('73년 이후 ‘74년과 공동 1위)을 기록함.

○ 남북편차가 컸던 장마

－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장마전선은 주로 북한과 중부지방에 위치하여 강수량의 남북편차가 

매우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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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33.6㎜로 평년(222.1㎜)대비 15%, 광주․전남 8.4㎜로 평년(186.8㎜)대비 4%로 비가 매우 

적었음.

   ※ 장마기간에 남부지방의 강수량 평년비는 93%를 기록함.

2013년 평년(1981~2010년)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중부지방 6.17 8.4 49 6.24~25 7.24~25 32

남부지방 6.18 8.2 46 6.23 7.23~24 32

제주도 6.18 7.26 39 6.19~20 7.20~21 32

[표 1]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2013년 평년(1981~2010년)

강수일수(일) 평균강수량(㎜) 강수일수(일) 평균강수량(㎜)

중부지방 30.2 526.4 17.2 366.4

남부지방 19.9 318.9 17.1 348.6

제주도 14.0 115.3 18.3 398.6

전국 23.8 394.1 17.2 357.9

[표 2] 장마기간 강수일수 및 평균강수량

※ 전국: 47개 지점 평균(중부 19개 지점, 남부 26개 지점, 제주도 2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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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엘니뇨/라니냐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을철 동안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 6월 -0.1℃, 7월 -0.2℃, 최근(8월 11~17일) : -0.3℃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 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이상(-0.4℃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출처 : 미국 해양대기청/기후예측센터)

[그림 2] (좌)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2013.8.11~8.17)  (우)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 결과(출처: 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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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근(8.11~8.17) 해수면온도편차  (위) 전지구 
분포 (아래) A구역(0~15°N, 130~150°E) 시계열

[그림 4] 북극 해빙면적 시계열  (좌) 북극 전체 해빙면적 비교(출처 : NSIDC) 
(우) 바렌츠해의 해빙변화(출처 : 국립기상연구소) 

Ⅲ. 계절감시

○ 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의 대류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

⇛ 9월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북극의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은 범위에서 감소하고 있음.

⇛ 시베리아지역으로 한기가 유입되어 대륙고기압이 일찍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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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을철 전망 

○ 9월
－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음.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 10월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변화가 크겠음.

○ 11월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표 3] 예보 요약

월 평 균 기 온 강 수 량

9월 평년(21~22℃)보다 높겠음 평년(148~192㎜)과 비슷하겠음

10월 평년(15~17℃)과 비슷하겠음 평년(44~57㎜)과 비슷하겠음

11월 평년(8~11℃)보다 낮겠음 평년(42~57㎜)보다 적겠음

순 평 균 기 온 강 수 량

9월
상순 평년(23~24℃)보다 높겠음 평년(57~80㎜)과 비슷하겠음

중순 평년(21~22℃)보다 높겠음 평년(49~70㎜)보다 많겠음

하순 평년(19~21℃)보다 높겠음 평년(31~46㎜)보다 적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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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태풍 현황과 전망

○ 올 해 발생한 14개의 태풍 중 여름철(6.1~8.22 현재)에 12개가 발생하였으며, 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음.

－ 제4호 태풍 ‘리피(LEEPI)’가 제주도 근해로 접근하여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

○ 가을철(9~11월) 태풍의 발생개수는 9~12개 정도로 평년(10.8개)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평년 0.8개).

[표 4] 태풍 발생 현황
                               (평년 : 1981-201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

(3.1)

금년 1(0) 1(0) - - - 4(1) 3(0) 5(0) - - - - 14(1)

 ※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발생일 기준)을 준 태풍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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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1. 최근 10년(2003~2012년)의 가을철 기온과 강수 특성

○ 기온
－ 최근 10년 가을철 평균기온은 16.2℃로 평년(15.8℃)보다 0.4℃ 높았음.

   ※ 평년대비 월별 평균기온 편차(℃) : 9월 +0.0, 10월 +0.2, 11월 –1.2

  [그림 5] 연도별(1981-2012) 가을철 평균기온

○ 강수량
－ 최근 10년 가을철 강수량은 266.8㎜로 평년(262.3㎜) 대비 102%를 기록함.

  [그림 6] 연도별(1981-2012) 가을철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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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최근 10년 평년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9월 10월 11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22.2(+0.4) 16.3(+0.2) 10.2(+0.6)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6.8 / 18.5 22.2 / 11.3 15.4 / 5.5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172.2 / 10.6 42.2 / 4.9 52.4 / 7.7

일조시간 시간 163.4 216.3 163.3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9.4 17.6 13.6

일최저기온 10℃ 미만 일수 일 0.2 10.9 24.4

   ※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의 평균 자료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첫서리 

－ 광주 평년 11월 4일 발생(2012년 11월 2일 발생)

   ※ 최근 10년 평균 첫서리일은 광주가 11월 8일로 평년보다 4 늦었으며, 목포와 완도는 11월 20일로 평년보다 각각 

5일, 6일 빨랐으며, 여수는 12월 26일로 평년보다 28일 늦었음.

○ 첫얼음 

－ 광주 평년 11월 9일 발생(2012년 11월 2일 발생)
   ※ 최근 10년 평균 첫얼음일은 광주가 11월 12일로 평년보다 3일 늦었고, 목포는 11월 23일, 완도는 11월 22일로 

평년보다 각각 2일, 6일 빨랐으며, 여수는 11월 30일로 평년보다 8일 늦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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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0년(2003년~2012년)의 가을철 특이기상 및 영향

○ 고온현상

－ (2011년 11월 상순)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으며(편차(℃) : 평균기온 +3.2, 평균 최저기온 +3.9), 2~5일 전국적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6℃ 가량 높아 11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고온 지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찍 파종한 사료작물의 웃자람이 발생하였음.

－ (2011년 9월 12~17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낮의 강한 일사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음(9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 : 16일 고흥 34.1, 17일  주암 34.0등). 이로 인해 15일에는 전력수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정전으로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 사고와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상순~중순) 동서고압대와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었음(광주․전남

평균기온 편차 +1.9℃, 평균 최저기온 편차 +2.2℃, 1973년 이래 최고 1위). 이로 인해 열대야도 2000년 이후 최다 발생하였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2008년 9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1973년 이래 평균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으며(편차(℃) : 평균 최고기온 

+2.8),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음.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

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저온현상

－ (2012년 11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며, 베링해 부근의 상층 기압능이 대기의 흐름을 저지함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쪽의 찬 한기가 유입되어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 최근 10년간 평균 최고기온이 가장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0).

○ 호우

－ (2007년 9월 상순~중순) 기압골과 저기압, 태풍 및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 강수량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음(광주·전남 473.1㎜, 최근 10년 평균대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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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 (2012년 9월 15~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상륙하면서 제14호~제16호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강한 바람(일최대 순간풍속(㎧) :여수 38.8,)과 함께 많은 비(누적강수량(㎜) : 여수 231.1, 등)가

내렸음.

－ (2010년 9월 1~2일)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여 우리나라가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강풍이 

불었음(최대순간풍속(㎧) : 전남 홍도 52.4, 흑산도 45.4). 전국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겨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하였음. 6명이 사망·실종되었고 1,67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가 남해안에 상륙 후 동해상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일강수량(㎜) : 고흥 239.0, 광양 167.5)가 내렸음. 16명이 사망하고, 4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9월 16~18일)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풍(최대순간풍속(㎧) : 여수 36.0)과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소규모 방파제와 수산

양식이 피해를 입었으며, 10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3년 9월 12~13일) 태풍 ‘매미’가 경남 사천 해안에 상륙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4조 7,685억여 원의 재산피해와 

132명(사망 119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상륙시점이 만조시간대와 겹치면서 해안가에 강한 해일이 발생하였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황사

－ (2010년 11월) 10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산둥반도와 서해를 통과하여 11~13일에 걸쳐 백령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음.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하여 체류시간은 짧았으나 농도(지상 PM10 최고농도(시간평균, ㎍/㎥) : 광주

1094, 흑산도 961, 진도 1062 등)가 짙어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발표되었음. 황사 농도 관측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농도

의 가을철 황사였음.

－ (2009년 9~10월) 9월 21~23일과 10월 19일에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발해만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관측되었음(지상 PM10 최고농도(시간평균, ㎍/㎥) : 10월 19일 흑산도 225, 진도 174 등).

－ (2005년 11월) 5일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6~7일에 걸쳐 한반도로 유입되었음(지상 PM10 최고농도(시간평균, ㎍/㎥) :

흑산도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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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2013년 겨울철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는 겨울철 동안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기온 전망

평년(-3~8℃)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음.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2. 강수량 전망

평년(56~183㎜)보다 적겠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3. 엘니뇨/라니냐 전망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겨울철 동안 

정상상태를 유지하겠음.

※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함.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임.


